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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건전성 확보의 대전제는
-적자가 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2016학년도 적자 150억 원을 초과, 2017년 학년도에도 100억원 초과 예상 
왜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리더십은 적절한 시기에 최초의 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
다. 그래야 지출 삭감도 동의가 된다. 2017년 6월 전체 교수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더디고 매우 미미한 설명, 자료 외부 유출 우려를 소통보다 우선하는 지나친 
‘보신’)  

-중장기적 학교 발전 로드맵의 큰 틀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실천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특위 설치 운영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와 구성원들과의 소통, 동의가 필요하다

2.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교직원 복지 향상, 행정 조직의 개혁은 밀접하게 연계
된 이슈다. 즉 개혁적인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설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출 우선순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솔선수범도 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혹은 관료적인 일괄 지출 삭감의 문제)

3. 공간 비용의 절감과 기숙사 확충, 추가 비용없이 가능할 수 있는가?
 1) 교내 대학촌(상가) 건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2) 동편 캠퍼스 미개발 부지의 개발 
  -민자 유치 혹은 추가 비용 발생의 문제점  


